
 홈 > 뉴스 > 문화 > 문화일반

““““기금 운영 투명성기금 운영 투명성기금 운영 투명성기금 운영 투명성····효율성 필요효율성 필요효율성 필요효율성 필요””””
도 문예진흥기금 관리 허술 문화예술인 실망도 문예진흥기금 관리 허술 문화예술인 실망도 문예진흥기금 관리 허술 문화예술인 실망도 문예진흥기금 관리 허술 문화예술인 실망    
강원문화재단 전문가 부재 심각성도 지적강원문화재단 전문가 부재 심각성도 지적강원문화재단 전문가 부재 심각성도 지적강원문화재단 전문가 부재 심각성도 지적

2008년 11월 18일 (화) .

속보= 강원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도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본지 11월 17일

자 2면)에 대해 도내 문화예술인들은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그동안 “기금이 넉넉지 않다”는 이유로 소액(하한 200만원∼상한 500만원) 지원만 받던 지역 

문화단체들은 2억4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안내도 될 세금으로 원천징수됐다는 소식에 허탈해 하는 

표정이다. 

 

전태원 춘천예총 회장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관리와 운영에서 좀더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전

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재단의 성격과 목적, 특성상 전문가에 대한 배려와 함께 꼭 환급

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원주민예총 지부장은 “이번 일은 조직 전체가 느슨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며 “근

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단 구조가 효율화되고 재단이 자신만의 고유 영역을 발굴해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윤필 춘천민예총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소중한 기금에 대해 너

무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며 “지역 예술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자금운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만 강릉예총 사무국장은 “강원문화재단 내 전문가 부재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재단이 기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묘를 극대화시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

다. 

 

한편 강원문화재단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도문예진흥기금 3년 

이자수익분 16억원 중 2억4000만원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종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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